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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정전 사태 98% 복구됐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 폭풍으로 인한 정전 후 성과 검토 실시키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지난 주 뉴욕 주 일부 지역을 강타한, 폭설과 폭우를 동반한 
때이른 겨울 폭풍으로 인한 정전 사태가 98% 복구됐다고 보고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공공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가 겨울철을 앞두고 전력 설비의 성능과 
복구 성과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폭풍에 대한 전력 설비의 반응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uomo 주지사는 “폭설에 대한 전력 설비 반응의 검토는 주가 앞으로 닥칠 폭풍과 정전에 
대해 보다 나은 준비 태세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오랜 시간동안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며 주택소유자 및 사업체들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공서비스 위원회가, 성능 향상 방안을 찾아내고 뉴욕 
주민들이 전력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다짐하기 위해, 전기회사들의 반응을 자세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주의 때이른 겨울 폭풍은 뉴욕 주 일부 지역에 1피트가 넘는 다량의 젖은 눈을 
몰고와, 이로 인해 아직 잎이 그대로 달려있는 다수의 크고작은 나뭇가지들이 전선 위로 
쓰러졌었다. 정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뉴욕주에서 약 50만명의 공익설비 소비자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 검토를 통해 공익 설비들이 폭풍에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판단하고 성능 향상이 가능한 부분을 알아내게 된다.  공공서비스 위원회는 대개 장기 
정전사태 이후 이러한 검토를 실시한다. 
  

다음은 업데이트된 정전 리스트이다. 
  

전력 공급이 끊긴 주 전체 총 고객 수:  8,233 (현재 98% 복구됨). 
  
Central Hudson: 24 
Con Edison: 545 
NYSEG: 3,117 
Orange & Rockland: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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